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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ant for the forgiveness from God.
누가복음 공부 – 11 (누가복음 7:36-50)

누가복음  7:36-50 (두 채무자에 관한 비유)

1.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잃어 버린 두 아들의 비유 혹은 돌아 온 탕자의 비유처럼, 이 짧은 비유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마무리 하셨다. 비유의 결론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질문에 모든 청중들 스스로가 답을 해야만 한다.

1)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였다. 하지만 시몬은 손님이 되신 예수님께 먼지에 싸인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종을 통하여 제공하지 않았다. 명백히 손님께 결례를 보이고 존경의 마음을 갖지도 않았다. 보통은 그 집의 종이 초대 받아 온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일 먼저 제공한다.


2) 시몬은 식사 자리의 주인으로서, 초대받은 손님인 예수님께, 중근동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의무적인 환영 인사, 즉 양 뺨에 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즉 시몬은 랍비 예수님을 식사자리에로 초대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으나, 시몬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무례한 언행이었다.


3) 시몬은 종을 통하여 손님이 식사 전에 그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드리고 그 향기에 손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가지게 하는 접대도 랍비이신 예수님께 베풀지 않았다. 즉 자신이 초대한 손님으로서의 예수님께 무례한 행동을 드러낸 것이었다.


4) 초대받고도 식사 자리의 주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무시를 당한 손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울면서 닦는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 생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비유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5) 시몬의 이러한 식사시간에 그 집으로 들어간 여인은 굉장한 용기를 가졌다. 초대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나온 용감한 행동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당연히 해야 할 감사의 모습을 두려움 없이 보인 것이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병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조금도 아낌없이 말없는 눈물과 함께 부어 드린 용감한 행동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눈물과 향유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조용히 부끄러움도 없이 닦았다.


[bookmark: _GoBack]6)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 시몬에게 질문하시고 그의 대답에 다시 대답하시는 일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장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청중들, 특히 시몬과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청중들은 각자 이 복음의 비유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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